
공정한 재판

 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길에서 돈주머니 하나를 주웠는데 그 안에는 1천 달
러의 돈이 들어 있었다.
  농부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 아내에게 보이자 아내는
  “여보,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느님께서 내리신 은
혜일거예요.”
하며 크게 기뻐하였다.
  그러나 다음 날 돈을 잃어버린 부자가 ‘자기 돈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백 
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’는 방을 여기저기에 써 붙인 것을 보고 농부는 
  “여보,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 줍시다. 그리고 1백 달러의 보상금만 받고 정
직하게 살아갑시다.”
  이렇게 말하며 방에 써 붙인 주소를 찾아가 주머니를 건네 주었다. 그리고 
약속대로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했다.
  그런데 웬일인지 부자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
  “이것은 내 돈주머니가 분명하다. 그런데 내 돈주머니에는 1천 5백달러가 
있었는데 왜 1천 달러만 가져왔느냐. 어서 정직하게 5백달러를 마저 내놓아야 
보상금을 주겠다.”
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. 농부는 어이가 없어
  “나는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소.”
하고 정직하게 말했지만 부자는 들은 체도 안하고 도리어 농부를 관가에 고발
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.
  재판관은 먼저 농부에게 물었다.
  “당신이 주은 이 돈주머니 안에는 얼마가 들어 있었소?”
  “저는 한 푼도 떼지 않고 주은 그대로 1천 달러 전부를 주인에게 돌려주었
습니다.”
  그 다음에 재판관은 부자에게 물었다.
  “당신이 잃어버린 돈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 있었소?”
  “제가 잃은 돈주머니 안에 1천 5백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도 다 
아시는 사실입니다.”
 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였다.
 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재판관은
  “1천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농부의 말도 옳고 1천 5백 달러를 잃었다는 부
자의 말도 거짓이 아니므로, 1천 달러가 들어있는 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주



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. 그러니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돈은 관가에서 맡
아 두기로 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는 법의 규정대로 주운 돈의 10분의 1에 
해당하는 1백 달러의 보상금을 이 돈에서 떼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.”
 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.
  그러자 부자는 크게 당황하여
  “재판관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잃어버린 돈은 1천 달러였습니
다. 그 돈에서 약속했던 보상금을 안 주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. 용서하여 주십
시오.”
  이렇게 사죄하면서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.
  “그대는 재판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죄가 인정되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
므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돈은 나라에서 몰수한다.”
  이렇게 선고하였다.
  재판관의 재치로 이렇게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어 농부는 터무니없는 누명
을 벗고 보상금까지 받았으나 욕심 많은 부자는 자기 꾀에 빠져 벌을 받게 되
었다.


